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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델과 리스트
 

나    운   영

    여러분은 음악 영화 「악성 헨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1685〜1759)이 영

국에서 이태리식 가극을 작곡, 상연하여 다른 작곡가들의 질투와 방해로 고생했던 일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

니다. 그는 이들과 작품을 통해서 싸워나가는 가운데 서너 번이나 결투로 죽을 뻔했었고 파산을 당하기도 했습

니다. 그러나 중풍에 걸려 죽다 살아난 뒤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였는지 세속적인 가극을 단념하고 오라토리오 <

메시아>를 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세계 각국 방방곡곡에서 불리는 역사상 최고의 종교음악의 하나인 오라토리오 <

메시아>는 그가 56세 때 단 24일간에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에 대한 가지가지의 에피소드 가운데 다음의 사실

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곡의 출판을 금하고 이 곡의 연주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 전부를 자선사업에 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1750년부터 10년간에 이 곡으로 해서 양로원에 바쳐진 금액은 실로 6,595파운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74세를 일기로 죽을 때 1,000파운드를 가난한 음악가들을 구제하는 데 써 달라고 유언까지 했다고 합니

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기 자신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으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 그 마음—아마도 헨델을 내놓고는 이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도 위대하지만 인간 헨

델의 미덕을 더 높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있으니 그 주인공은 리스트(Franz Liszt,1811〜1886)입니다. 리스

트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믿어지는 위대한 피아니

스트입니다. 또 작곡가였던 그는 나면서부터 질책을 모르는 천재였습니다. 누구의 성공이든지 마음으로부터 기

뻐하는 사람—이 보다 더 고귀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폴란드의 이름 없던 청년 피아니스트인 쇼팽이 어떻게 해서 파리악단에 데뷔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오래 

전에 나왔던 음악 영화 「이별곡」을 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전 유럽의 악단을 상대로 싸우던 슈

만을 격려, 후원한 사람도 리스트요, 또 조국 불란서에서는 몰라 주었던 베를리오즈의 환상적 교향곡을 독일에

서 연주를 소개한 이도 그였으며, 불운했던 바그너를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원조를 아끼지 않았고 그의 새로

운 음악 즉 「악극」을 절대 지지했던 이도 그였습니다.

    사실상 남이 잘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선배나 친

구는 물론이고 후배의 앞길을 막으려는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신인은 앞에서 선전해 주고 뒤에

서 어주는 사람 없이는 출세하기 힘든 법입니다. 또한 시대를 초월한 작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지해 주는 선

각자가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리스트 없이는 그 당시에 베를리오즈와 바그너의 예술은 전연 문제가 되지 않았

을 것입니다. 후배를 사랑하고 파묻힌 천재를 내세워 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의 이러한 인격은 모든 사람

의 존경을 독점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도 또한 헨델과 같이 언제나 많은 돈을 자선사업에 기부했으며 특히 26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진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리

스트야말로 또한 음악사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 1962. 9. 새교실 >  


